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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ant for the forgiveness from God.
누가복음 공부 – 9 (누가복음 12:35-38)

II. 누가복음12:35-38 (“자신의 종들을 섬기는 주인”이란 시 또는 비유)

1. 시 또는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주인되신 예수님과 자신의 종들인 제자들과의 관계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들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2:35-38; 17:7-10).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마태복음 20:28).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신 삶을 당연히 우리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되려, 이 비유들에서 예수님께서 진정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 지, 그리고 왜 가르치시는 지를 알아 보아야겠다.

1) 누가복음 12:35-38 에서 결혼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주인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을 보게 된다. 종들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주인이 돌아 오실 때까지 어떻게 그분을 맞으려 준비해야 하는가 이다. 종들이 외출한 주인의 돌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다.

2) 자신들의 겉옷을 주인을 맞이 하는 데 지장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종들이 미리 할 일이다. 또한 돌아 올 주인을 섬기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일이기도 하다. 옷을 제대로 입고, 주인을 어두운 가운데 집안으로 맞으려, 등불을 준비하는 등의 일은 노력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종들이 주인을 섬기려 그분을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그 때에는 당연한 것이었다. 

3) 모든 종들이 주인이 돌아 오시길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다.

4) 주인이 밤 중에 돌아 왔을 때 준비하며 깨어있는 종들은 복되다.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다.

5) 외출에서 돌아 온 주인이 자신의 겉옷을 여미며 자신을 영접하고 섬기려고 깨어있던 종들을 되려 대접하는 준비를 한다.

6) 주인이 자신들을 섬기려 준비할 때, 종들은 식탁에 기대어 식사대접을 주인으로 부터 받을 자세를 가진다. 중동에서 주인이 이처럼 종들을 섬기는 현상 자체를 생각조차 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충격적인 파급력을 제자들에게 미친다 하겠다.

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1) 주인이 귀가해서, 자신은 마치 종위 자리로 가고, 종들을 자신의 주인들인 양 섬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초받으시기 직전, 그 저녁에 제자들을 종으로 섬기셨다 (요한복음 13:3-5; 참조. 누가복음 22:27). 사도 바울도 종의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다 (빌립보서 2:6-7; 참조. 이사야 53장)

2) 이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점은 아주 확실하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게실 때, 그들을 섬기면서 사셨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3) 성육신하여 제자들 가운데서 사신 예수님의 삶은 이미 그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셨음을 이 비유가 잘 드러 내고 있다. 그 분의 완전한 섬김의 모습은 재림 때에 극명하게 드러 날 것이다.

4)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들로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재림하실 주인되신 예수님을 인내하며, 깨어서 기다려야만 한다. 막상 그날이 오면 우리 제자들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내하며 깨어서 기다린 우리들을 섬기고 대접하시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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